
이원재 1차관, 천안 옹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

- 이 차관,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할 것 -

□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7일(금)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

천안 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보고

받고,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.

□ 이 차관은 “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,

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”면서, “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

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

국토부 차원의 직권 처분(영업정지) 등 엄중 조치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이원재 차관은 “22년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

현장에서 54%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컨

설팅을 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으며,

ㅇ 특히, “이번 옹벽붕괴 사고와 같이 해빙기 기간 건설사고가 급증할

가능성이 높으므로, 발주청, 시공사, 감리, 건설근로자 등 모든 

건설주체들이 건설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없는 건설문화의

정착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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